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라!

 

지난 토요일 7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국민의

힘의 왜곡과 정치선동이 금도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

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둥, 여당 대변인은 “참사를 정

치적으로 이용하는 이태원참사 7적”이라는 둥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막말을 쏟아

내고 있다. 

뚫린 입이라도 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158명의 억울한 국민이 누구 때문에 유

명을 달리했는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책임져야 

할 가해자들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상갓집에서 되려 큰소리를 치며 유가족과 국

민을 모독하는 작금의 어이없는 상황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수사와 촛불광장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를 연결시켜 비이성적 주장을 망발을 계속하는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는 광장의 국민들을 모욕하는 정진석 위원장과 국민의힘이야말로 

참사를 야당 공격의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없

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맹자의 말씀을 되새기기 바란다. 

이태원참사 7적의 파면을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오히려 이태원참사 7적 

운운하며 모욕의 말장난이나 일삼는 국민의힘 대변인도 마이크를 내려놓는 것이 

주제파악을 하는 길이다. 어쩌다가 당대표부터 당직자까지 집권여당의 수준이 이

렇게 참담하게 하향평준화 되었는지, 이 정권에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되

어버렸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무엇을 하

고 있는가? 백지장 한 장이라도 맞들기는커녕 말장난 정치공세로 참사를 희화화

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왜곡하며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

들의 정당한 분노를 왜곡폄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태원 참사의 7적을 비호하면

서 진상은폐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광장의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천명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하고 있다. 국민이 있는 곳에 함께 하며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

관인 국회의원이 각각의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도부가 지시를 했느니 하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오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야당의원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말과 모욕

이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를 포함해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광장의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국민의힘의 후진적 정치인식은, 

국민을 주체가 아니라 선동당하는 우민으로 업신여기는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국

민의힘 의원들이야 말로 한번이라도 촛불광장에 나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

동당하시길 권고한다. 

지금 광장의 국민들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뜻을 함께 해 광장에 밝힌 촛불을 한마음으로 지지하

고 응원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정조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촛불을 모욕하는데 혈안을 기울이지 말고 국정조사

와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공식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국정조사 및 특검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 불가능하기에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이미 공개 천명한 바 있다. 지금 광

장에는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오죽하면 수십만 국

민들이 몇 개월 된 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야당 몇몇 국회의

원의 선동이 원인이 아니라, 진상은폐 책임자 비호를 위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 

우리는 광장의 국민들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고 그 책임

을 묻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

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둘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

  셋째, 국무총리등 ‘참사 7적’을 즉각 파면하라. 

  넷째,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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